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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통일부)’가 최근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
민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는데, 탈북민들이 북한에 거주했을 당시를 생각하며 과거에 지녔던 생각과 태도를 회고적
으로 응답한 결과로써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 북한 경제활동 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전에는 공식 경제 활동인 ‘국영경제 활동’의 비중이 
44%로 비공식 경제 활동인 ‘사경제 활동(18%)’ 보다 크게 높았으나, 2016년 이후는 사경제 활동 종사자(37%)가 
국영경제 활동 종사자(24%)를 넘어섰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배급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활
동이 생존을 위해 공식적으로 금지된 사경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사경제 활동으로는 ‘밀수’, ‘되거리 장사*’, ‘종합시장 소매’가 주를 이루었다.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물건을 사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넘겨 파는 장사

[탈북민이 알려주는 북한의 실상] 
국영경제 비중 줄고, 비공식 경제활동인 ‘사경제’ 활동 증가!

•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시기(2011.12.)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당시의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나아지지 않았다(59%)’는 응답이 10명 중 6명꼴로, ‘나아졌다(15%)’는 응답보다 4배나 높았다.  

• 한편 ‘북한의 빈부격차 인식’에 대해서는 ‘빈부격차가 심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91%)였고, ‘간부층 중 부자가 많
아졌다’는 인식이 73%였다.

[그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그림]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변화 (북한이탈주민, %)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5점 척도

북한 사회, 김정은 집권 후 빈부격차 더 벌어져!

[그림] 사경제 활동 유형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상위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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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한의 빈부격차 인식 (북한이탈주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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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김정은 집권 후 민심 변화’를 물은 결과, 북한이탈
주민 10명 중 6명이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 김정은 권력 승계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2%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5점 척도

[그림] 김정은 집권 후 민심 변화*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 훨씬 많아!

[그림] 김정은 권력 승계 평가*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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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북한의 종교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발간된 ‘북한 종교자유 백서(2020,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살펴보
았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을 두기도 
하지만, 실제 허용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0.4%로 사실상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종교 활동 경험’에 관해 물은 결과, ‘비밀 종교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2%, ‘비밀 종교 활동을 
목격’한 경우는 4.8%로 조사됐다.  

• 국가에서 종교를 허용한다는 인식이 0.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종교 활동을 실제 한 사람이 1.2%, 
목격 비율 4.8%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탈북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그림] 종교 활동 허용 여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비밀 종교 활동 본 적 있어’, 4.8%!

[그림] 종교 활동 경험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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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1997년 이전에는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1%
에 불과했으나, 2005년 3.5%에서 2010년 5.1%, 2019년은 7.6%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폐쇄 사회이지만 해가 갈수록 북한 사회 깊숙이 성경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
다.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북한이탈주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그림] 성경 본 경험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서 성경 본 경험, 해마다 증가 추세!

• 2024년 3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4,121명(통일부)이다. 이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비율은 3
대 종교(개신교, 불교, 가톨릭)만 봤을 때 2020년 62%로 일반 국민의 종교 믿는 비율(2017년 : 46%, 2023년 : 
37%)보다 훨씬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는 2020년 기준 ‘개신교’ 41%, ‘불교’ 11%, ‘가톨릭’ 10% 등의 순으로 개신교가 타종교보다 
크게 높았으며, 2018년 동일 조사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 북한이탈주민 중 개신교인이 많은 이유는 탈북 초기 한국 선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과, 한국 정착 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선교 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북한이탈주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그림]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기독교가 41%로 가장 많아!

[그림] 종교 활동 시작 시기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종교활동자, 상위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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